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

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

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 를 운

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

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되며,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

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상담 전화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할 예정

이다.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

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

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

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12일 제주

도민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019

SNS 홍보단 가봄 발대식을 열고

관광객 유인과 관광지 홍보를 위한

공식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정보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관광지

방문 등을 촉진하기 위한 SNS 홍

보단 가봄 을 10개 국내 지사별로

각각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제주지사는 심사를 거쳐 도민

과 대학생 12명을 선발했다.

가봄 은 제주지사가 최근 발간한

사진명소집에 수록된 관광지 40곳,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건축문

화기행 관광지, 이 밖에 잘알려지지

않은 잠재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특색있는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촬

영하거나 만들어 SNS에 게시할 계

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지역 경매시장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

션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매동향

보고서 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진

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1만1136건으

로 4월(1만1327건)에 비해 1.7% 감

소했다. 이 중 3668건이 낙찰돼 낙찰

률은 32.9%, 평균응찰자 수는 3.8명

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하락한 67.3%를 기록하며 다시 60%

대로 밀렸다.

제주지역의 경우 125건이 진행된

가운데 4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40%였으며, 낙찰가율은 73.53%

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3.07

명이었다.

앞서 지난 4월엔 진행 191건 중

5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9.32%를

나타냈으며, 낙찰가율은 87.17%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는 2.32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4월 전 지역, 전

용도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했던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은 5

월 19.2%로 올랐다. 지난 4월 55건

이 진행된 가운데 2건만 낙찰되면서

3.64%의 낙찰률을 기록, 지지옥션이

경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

년 이후 전 지역과 전 용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직전 최

저치는 2009년 10월의 4.9%다. 그러

나 낙찰가율(45.3%)과 평균응찰자

수(1명)는 오히려 지난 달에 비해

낮아져 아직 업무상업시설의 본격적

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주거시설의 경우 진행건수

(28건)가 4월(54건)에 비해 절반 가

까이 줄어든 탓에 낙찰률이 40%대

(46.43%)를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62명이었다. 토지는 45건이

진행된 가운데 낙찰률은 44.4%, 평

균 응찰자수는 2.45명이었다. 토지

역시 4월(82건)에 비해 진행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소재한 목장용

지가 감정가를 웃도는 125억1800만

원에 낙찰되면서 5월 제주지역 최고

가 낙찰 물건에 등극했다. 낙찰가 2~3

위도 모두 서귀포시에 위치한 과수원

(강정동)과 전(법환동)이 차지했다.

　경쟁률 1~3위는 모두 서귀포시 성

산읍 고성리에 소재한 아파트(생활

주택) 물건에 돌아갔다. 1위가 9대 1

의 경쟁률을, 8명의 응찰자를 기록한

2개 물건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은 농협중

앙회에서 실시한 2019년 제1회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6개 지

역본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농협의 고객만족도는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연속 전국 1위

를 차지하며 도내 농 축협들의 대고

객서비스가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

이 이미 입증됐다. 올해도 1회차 평

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면서 명실

상부 최고의 금융서비스 수준임을

인정받았다고 제주농협은 강조했다.

이번 평가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이

전국 3484개 농 축협 사무소(5개 입

지유형으로 분류)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46일간 실시

됐다. 사무소 내방 거래고객을 대상

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

사하는 고객만족도조사(CSI) 부

문 평가가 이뤄졌다.

도내 농 축협 중에서는 효돈농협

(조합장 백성익)이 1위로 최고의 평

가를 받았으며, 유형별로 복합경쟁형

에서는 제주축협 대학로지점(상무

변영구) 일반경쟁형에서는 효돈농협

본점(조합장 백성익), 표준응대형에

서는 제주시농협 봉개지점(지점장

전경수), 관심확대형에서는 제주양

돈농협 한림지점(지점장 이진호),

감성응대형에서는 하귀농협 광령지

점(지점장 강성희)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변대근 본부장은 제주농협 임직

원 모두가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에 깊

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다짐

했다. 조상윤기자

과거 제주시의 중심이었던 구도심의

인구 감소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

다. 특히 제주시 일도, 삼도, 건입,

용담동 등 전통적인 구도심인구는 5

개월새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69만

4726명으로 4월(69만4057명)에 비

해 669명 증가했다. 지난 연말 기준

69만2032명에서 2694명 늘었다. 한

달평균 530명 가량씩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별로 제주지역에서 증가한 인구는

지난해 9월 1041명으로 1000명을 넘

었지만 10월 832명, 11월 410명, 12

월 225명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389명, 2월 113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3월 들어 746명이 늘었고, 4월

에도 777명이 증가하면서 700명대를

유지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주민등

록) 인구는 66만9328명으로 66만

8648명이었던 4월에 비해 680명 늘

었다. 전체 인구 증가수에 비해 내국

인수가 적은 이유는 외국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5월말 기준 외국인은 2만

5398명으로 2만5409명이던 4월에 비

해 11명 줄었다. 2017년 3월말 기준

으로 처음 2만명을 돌파(2만236명)

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제주시는 50만4080명으로 지난 연

말에 비해 2289명 증가했으며, 서귀

포시는 19만646명으로 405명 증가

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구도심 지역 인구수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5개월새 일도동, 이

도, 삼도, 용담동 등 구도심 지역 인

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다만 이도2동은 489명

증가하며 5만명에 육박한 4만9945명

을 기록했다.

일도2동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연말 3만4388명에서 5월 3만4002명

으로 386명이나 줄었다. 건입동은

9610명에서 9419명으로 191명 줄었

으며, 용담1동은 7527명에서 7360명

으로 167명, 이도1동도 7851명에서

7703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용담2

동은 1만5426명에서 1만5277명으로

149명, 삼도2동은 8397명에서 8254

명으로 14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읍면지역은 추자도를 제외

한 모든 곳에서 늘어나면서 808명

증가했다.

서귀포시지역도 송산동(96명)을

포함해 서홍동(92명), 중앙동

(68명) 등 구도심 지역 인구의 감소

세가 여전했다. 읍면지역은 연말에

비해 220명 증가한 8만5633명을 기

록했다. 조상윤기자

10일
코스피지수 2099.49

+27.16
▲ 코스닥지수 721.14

+4.61
▲ 유가(WTI, 달러) 53.99

+1.4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07.26 1165.74 1EUR 1367.36 1314.02

100 1110.99 1072.79 1CNY 179.26 162.20

2019년 6월 11일 화요일6 경 제

제주시 일도, 삼도, 건입, 용담동 등 전통적인 구도심 인구는 5개월새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DB

제주 구도심인구 감소세 속수무책

총 인구 5월 기준 69만여명… 5개월새 2694명

일도 삼도 건입 용담동 합산 1000명 이상 줄어

2017년 3월 2만명 돌파 외국인은 사상 처음 감소

백성익 조합장 변영구 상무 전경수 지점장 이진호 지점장 강성희 지점장

3484개 농 축협 사무소 평가

5월 경매동향 보고서… 125건 진행 43건 낙찰


